
B P O가격 상승 지속
B e n zoyl Chlorlde 등기초원료 인상으로

최근 플래스틱산업 성장으로 유기과산화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BPO (Benzoy l

Pe rox i d e )의 가격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4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B e n z oyl Chloride 등 기초원료 가격상승으로 국내

B P O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B P O는 순도에 따라 용도가 다른데, 95%는 페인트 중합게시제, 75%는 EPS 중합게시제, 27%는

밀가루표백제로 사용되고 있다.

국내 B P O가격은 9 5 %의 경우 9 4년초 K g당 5 8 0 0∼6 0 0 0

원이던 국산제품이 9 4년 하반기 6 3 0 0∼6 5 0 0원으로 인상

됐으며, 이후 지속적인 인상을 거듭해 9 5년4월 현재 전년

동기대비 17% 상승한 6 5 0 0∼7 0 0 0원에 거래되고 있다. 

또 7 5 %의 경우 9 4년 하반기 K g당 3 0 0 0원이던 국산품이

9 5년4월 현재 3 3 0 0∼3 4 0 0원이며, 수입품은 대만산의 경

우 2 8 0 0원이던 것이 3 2 0 0∼3 3 0 0으로 나타났다.

B P O는 9 5 %의 경우 영우화학에서 생산하고 있으며, 75%

는 영우화학과 A k z o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

대만산이 수입되고 있다.

국내 수요현황을 보면, 95%는 연간 5 5톤 규모로 고려화학을 비롯해 대한페인트·조광페인트·건설

화학 등 페인트생산기업들이 월 2 0 0∼600Kg 정도 소량사용하고 있다.

또 7 5 %의 경우 9 4년 총 5 6 0여톤 규모로 미원유화 2 0 0톤을 비롯해 L G화학 1 0 0톤, 제일모직 8 0톤,

신아 7 0톤, 동부화학 8 0톤, 효성바스프 3 0톤 등으로 나타났다. 

공급기업은 영우화학과 A k z o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우화학은 제일모직·효성바스프·L G화학

에 독점공급하고 있으며 미원유화에도 공급하고 있다. Akzo는 기존에 미원유화를 비롯해 L G화학·

신아·동부화학에 공급해왔으나 현재 신아에 독점공급, 미원유화에 일부 공급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

시장을 영우화학에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75% EPS중합게시제용의 경우 당초 큰폭의 수요증가를 예상했으나 E P S가 단열재로 수요신장을 보

인반면 포장완충재의 사용규제가 단행됨에 따라 전체 수요는 소폭의 증가에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앞으로 국내 B P O시장은 국산품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초원료가 강세를 나타내고

있어 추가적인 가격인상도 예상되고 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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